
<보도내용>

□ 2026.1.30. 한국경제는 「“예산처가 ‘예술의전당’ 왜 가요?”...뜻밖의 상황 
벌어진 까닭」 기사에서,

 ㅇ “국립발레단·무용단 만나는 예산처...힘받는 ‘문화추경론’”, “이재명 대통령이 
올들어 문화·예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추경의 
밑 작업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□ 위 보도에서 해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간담회는 2027년 예산안 편성 
과정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
직접 청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습니다. 

□ 이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는 무관하며, 현재 정부에서는 
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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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예술단체 현장 간담회는 추가경정예산
(추경) 편성과는 무관하며, 2027년 예산편성 
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함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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